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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in the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00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in Daegu and Busan.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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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oral health care was maintained by innately healthy mouth(49.5%), dentists(48.5%), 

public health centers including institution and dentistry(46.5%), regular visit to dentistry(44.0%), 

and ingestion of healthy food(38.5%). Fifty eight percent of the respondents(116 persons) agreed 

that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is the most important behavior to maintain the healthy 

teeth. The regular visit to dental clinics(Wald=7.076, p=0.008) and an oral care by specialist 

(Wald=5.210, p=0.022) influenced on elderly oral health status(p<0.05).  

Conclusions : The oral health care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workers in the nursing 

homes that the education can improve the perception toward the elderly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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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령 증가 시 구강 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변화는 마모․교
모로 인한 지각과민, 치아상실로 인한 교합관계 이상, 무치악

으로 인한 안모 변화, 구강건조증, 미각 저하, 구강 내 작열감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 즐거움’이 저하1)되고, 영양섭취 

장애로 인해 전신건강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전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

건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발생되는 심리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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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시킬 수 있고, 치료비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감소시켜 노

인 자신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 및 국가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2-4)
.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능(저작, 

발음) 제한율은 51.4%, 저작 불편 호소율은 47.5%, 잇몸병의 

경험률은 80%, 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장착하는 비율은 70%이

다5)
. 그 외에도 금속성 의치 사용으로 구강점막이 손상되고, 

구강상피세포의 재생능력 저하로 구내염 발생이 증가되는 

등6)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전문적인 구강진료 이용 빈도가 

낮은 편이며,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노인일수록 구강

진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 저소득층 노

인들의 경우 72.9%가 구강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 치아의 동통, 시린 이 통증, 턱관절 동통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이 35-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8)
. 

노인인구 증가는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신질환으로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은 여성의 사회참여, 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요양시설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다9)
. 노인

보건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

노인이나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입소가 용이

해졌고,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케어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

표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

하는 공통교재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

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로 분류된다. 요양시설 이용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대상자가 많으며 이들의 자가구강관리능력은 현저

히 저하되어 구강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의 교육 내용 중 구강관리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한 부분

에 속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10)
. 교육과정 중 구강관리에 대한 내용

은 개인위생간호 전체 5시간 이론 중 극히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11)
.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 제

공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구강

보건교육 프로그램 후 노인의 구취와 영양소 섭취량에  관한 

연구12-14)가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

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경험과 실천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의 구강건강관리 중요성 인지도와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경

험 등을 조사하여 구강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제 

환자에게 가장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

사의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시설에서

의 구강보건전문가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부산)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9개 

기관을 편의 추출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결측값이 

많고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설문 6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

사 74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36명, 물리치료사 5명, 작

업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24명, 사무원 7명이었고, 종사자 

분류는 요양보호사, 간호 직업군(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직업군(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사무원)으로 

분류하였다.

2. 연구방법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관의 종사자에게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기기

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김15), 김16)의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총 11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

적 특성 5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종, 노인구강건강관리 교

육경험),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6문항(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관리, 구강건강과 식

이 관련성, 구강건강 선천성,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 

연계)이었다.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에 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로 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751이었다. 

3. 통계분석

SPSS 18.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노인구강건강관리 인

지도를 기술통계 하였다. 또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문

항은 신뢰도 검증 후 문항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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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24 12.0

Female 176 88.0

Age 20-29 46 23.0

30-39 48 24.0

40-49 63 31.5

50≤ 43 21.5

Education(Include in school) Below high school graduate 45 22.5

More than junior college 155 77.5

Job classification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74 37.0

Nursing profession 68 34.0

Other profession 58 29.0

Experience in elderly oral health  care 

education

Yes 79 39.5

No 121 60.5

Total 20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s m SD
Regular visit to dentistry 4.29 .713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4.54 .584

Oral care by specialist 3.99 .760

Ingestion of healthy food  for oral health 3.81 .865

Innately healthy mouth 4.12 .784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dentistry 4.05 .800

Total 24.79 4.506

Table 2. The perception of elderly oral health care (N=200)

분석, 요인분석(Varimax 회전방식)을 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전체 설명력은 65.6%였다. ‘요인 1’은 3개의 문항으

로 전체 자료의 45.0%를 설명하고 있으며 ‘관리 중요 요인’으

로 명명하였고 신뢰도는 0.74였다. ‘요인 2’는 3개의 문항으로 

‘인지 중요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0.69의 신뢰도, 설명력

은 20.6%이다.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측정항목이 

해당 요인에 묶이는 요인적재 값이 0.6 이상을 보여,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76명(88%), 남성 24명(12.0%)

이었다. 연령은 40대가 63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

대 48명(24.0%), 50대 이상은 43명(21.5%)이었다. 학력은 

전문대(재)졸 이상이 155명(7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

졸 이하는 45명(22.5%)이다. 직종은 요양보호사가 74명

(37.0%)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 직업군 68명(34.0%), 기타 

직업군 58명(29.0%)이었다.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은 무경

험자가 121명(60.5%)으로 유경험자 79명(39.5%)보다 많았

다<Table 1>.

2.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 결과 24.79(총점 30)였다. 

문항별 평균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이 4.54±0.58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기적 치과내원’이 평균 4.29±0.71, 

‘구강건강 선천성 영향’이 4.12±0.78이었으며, ‘구강건강과 식

이 관련성’은 3.81±0.86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3.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요인분석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요인분석 결과 ‘구강건강과 식

이 관련성’, ‘구강건강 선천성 영향’, ‘기관과 치과 의료기관

의 치료 연계’는 관리 중요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정

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

관리’는 인지 중요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게 조사되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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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actors 1 Factors 2
Importance factors 

about managerial  factors

Ingestion of healthy food for oral health 0.856 ·

Innately healthy mouth 0.771 ·

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dentistry 0.676 ·

Importance factors 

about cognitive factors

Regular visit to dentistry · 0.86

Regular and proper toothbrushing · 0.78

Oral care by specialist · 0.72

Eigenvalue 2.70 1.236

Explained variance(%) 45.0 20.6

Cumulative variance(%) 45.0 65.6

Cronbach̀s alpha 0.74 0.69

Factor analysis used the principal components extraction method with varimax rotation.

Table 3. The factor analysis of the perception toward the importance of elderly oral health car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Importance 
factors about 

cognitive factors
p1)

Importance factors 
about managerial  

factors
p

High‡ Low† High‡ Low†

Gender Male 24 21(87.5) 3(12.5) 0.420 18(75.0) 6(25.0) 0.560

Female 176 142(80.7) 34(19.3) 141(80.1) 35(19.9)

Age 20-29 46 35(76.1) 11(23.9) 0.521 36(78.3) 10(21.7) 0.291

30-39 48 39(81.3) 9(18.8) 34(70.8) 14(29.2)

40-49 63 51(81.0) 12(19.0) 52(82.5) 11(17.5)

50≤ 43 38(88.4) 5(11.6) 37(86.0) 6(14.0)

Education

(Include in school)

High school graduate 45 37(82.2) 8(17.8) 0.887 37(82.2) 8(17.8) 0.607

More than  junior college 155 126(81.3) 29(18.7) 122(78.7) 33(21.3)

Job classification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74 63(85.1) 11(14.9) 0.235 61(82.4) 13(17.6) 0.773

Nursing profession 68 51(75.0) 17(25.0) 53(77.9) 15(22.1)

Other profession 58 48(84.5) 9(15.5) 45(77.6) 13(22.4)

Experience in 

seniors’ oral 

health care 

education

Yes 79 64(81.0) 15(19.0) 0.886 67(84.8) 12(15.2) 0.133

No 121 99(81.8) 22(18.2) 92(76.0) 29(24.0)

†‡Low and high classified by the median score of each variable

p-values were analysed by χ2-test

Table 4. The distribution of the perception about the importance of elderly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N(%)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에 관한 분

석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평균에 근거하여 12점 이상

의 경우 ‘상’, 12점 미만인 경우 ‘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중요 요인’의 분석결과 인지도가 

‘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21명(87.5%), 여성 142명(80.7%)이었고, 연령

별로는 20대 35명(76.1%), 50대 이상 38명(88.4%)이었다. 학

력별은 고등학교 이하는 37명(82.2%), 전문대(재)졸 이상은 

126명(81.3%)이었고 직종별은 요양보호사 63명(93.2%), 간호 

직업군 51명(75.0%), 기타 직업군 48명(84.5%)이었으며 노인

구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자는 64명(81.0%), 무경험자는 중 

99명(81.8%)이었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 중요 요인’의 분석결과 인지도가 

‘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8명(75.0%), 여성 141명(80.1%)이었고, 연령

별로는 20대 36명(78.3%), 30대 34명(70.8%), 50대 이상 37명

(86.0%)이었으며, 학력별은 고등학교 이하 37명(82.2%), 전문

대(재)졸 이상 122명(78.7%)이었다. 직종별은 요양보호사 61

명(82.4%), 간호 직업군 53명(77.9%), 기타 직업군 58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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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77.6%)이었다(p>0.05).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

자는 67명(84.8%), 무경험자는 92명(76.0%)이었다(p>0.05) 

<Table 4>.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병에 이환되기 전 예방

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질병 발생 후에는 구강건강이 악화되

지 않도록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

개인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습관화해야 하며, 정기적인 치과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우와 노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문제점 등으로 이를 

실천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구간건강 관심도에 따라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인식변화 등으로 노인을 부

양하는 가족의 책임의식이 약화되었고 특히 질환과 장애를 

가진 노인부양의 문제는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

면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인구가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9), 이로 인해 가족의 

부양 부담은 감소되고, 요양시설 이용자는 전문적인 서비스

를 받게 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17). 

치매, 중풍 등의 노인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대상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직접적인 일상생활서비

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 인력 등은 노인복지서비스

의 질과 직결되며18), 이들을 통한 건강, 구강건강관리는 노인

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에 근거하여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노인요양시

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지도를 조사하여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

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7.3배 많았

고, 연령은 20-50대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직종은 요양보호사

가 74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입소노

인을 케어하는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이 있으며, 상호 간 협력

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요양보호사는 다른 종사자 

수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의 생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여 구강건강관리 

지식과 자가구강관리법을 노인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며, 구강

보건 전문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습이 요구된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건강관리 교육경험은 ‘경험이 

있다’가 39.5%로 종사자들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

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적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구강보건교

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와 관리를 시

행하고 구강보건실을 갖추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운영

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보다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 등19)도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구강보건인

력의 관심과 참여 및 구강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결과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

솔질’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 치과내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

었다. 기관 종사자들이 정기적 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다면 김 등20)의 연구에서 제시된 치과치료 필요성이 인지되

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치과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이 열

악한 구강환경에 놓인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연계’에 대한 인지

도가 낮지 않음을 토대로 지역사회보건소와 의료기관과 연계

하는 사업에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협조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 구강관리’는 다른 문항보다 인지도가 낮게 조사되었

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전제

하였을 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전문인력 배치는 필수적이

다. 최21)의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구강건강

관리에 대해 심화 교육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노인구강건강 

행위의 실천율이 낮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신 등22)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 비교를 통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연구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

로 정기적인 구강진료가 어렵고 구강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

하며 전문인의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에서 구강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

식 섭취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열악한 구강환경으

로 섭식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잇몸과 구강점막에 손상

을 입히지 않으며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식단

관리가 필요한 것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분석 결과 

‘정기적 치과내원,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 전문가 구강관

리’에 관한 ‘인지 중요 요인’에서는 남성, 50대 이상, 요양보호

사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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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실천성, 기관과 치과의료기관의 치료 연계’에 관한 

‘관리 중요 요인’에서는 여성, 50대 이상, 요양보호사, 노인구

강건강관리 교육 유경험자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가 ‘인지 중요 요인과 관리 중요 요인’에서 인지도가 

조금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구강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23)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관리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경험이 없는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은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

이 구강보건 인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면에서 의존도가 높은 노인들에게 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관리 실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양 

등24)의 연구에서도 요양시설의 노인은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추후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요양시설의 간병인과 간호 인력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의 시행과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검진을 반드시 정기적으

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일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소수 기관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타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나 그 대상이 각 직종의 구강건강 인지도를 반영

할 만큼의 표본이 되지 못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으로 구강보건교육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최소화하였으나 인지도뿐만 아니라 교육, 

실천 등 체계적인 연구설계 보완이 필요하다. 자가구강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보호자와 요

양보호사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후속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

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인지도와 구강보건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을 개

선하기 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체

계화시켜 교육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인지도 변화를 통한 관심도는 

증가될 수 있으나 실천행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고려하여 

구강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의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경상북도(대

구), 경상남도(부산) 지역의 일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요양

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

복지사, 사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

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하여 SPSS 18.0 Program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여성이 176명(88%), 연령은 40대

가 63명(31.5%), 학력은 전문대(재)졸 이상 111명

(55.5%), 직종은 요양보호사 74명(37.0%)으로 가장 많았

고, 노인구강건강관리 교육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21명(60.5%)이었다. 

2. 노인구강건강관리 인지도는 ‘규칙적이고 올바른 칫솔질’이 

4.54±0.58로 가장 높았고, ‘정기적 치과내원’이 평균 

4.29±0.71이었으며, ‘구강건강과 식이 관련성’은 3.81±0.86

으로 가장 낮았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 중요 요인’ 분석결과 남성

(87.5%), 50대 이상(88.4%),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

(82.2%), 요양보호사(93.2%)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

다(p>0.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리 중요 요인’의 분석

결과 여성(80.1%), 50대 이상(86.0%), 고등학교 이하 학

력자(82.2%), 요양보호사(82.4%), 노인구강건강관리 교

육 유경험자(84.8%)의 인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p>0.05).

이상의 결과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

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관 종사자들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인지도가 노인의 구강관리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요양기관

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인지도 변화를 통한 관심도는 증가될 수 있으나 실천행위에 

한계가 있는 바 구강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

생사의 인력배치의 필요성도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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